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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자동차그룹이 ‘2024 국제전자제

품박람회(Consumer Electronics Sho

w,이하CES2024)’에역대최대규모로

참가해 그룹 사업 전반을 망라하는 미

래비전을제시한다.

그룹사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해

나가고있는수소,소프트웨어,PBV(목

적기반모빌리티)등주력모빌리티사

업뿐만 아니라, 미래항공모빌리티(A

AM, Advanced Air Mobility)로 대표

되는 그룹 신사업까지, 다양한 분야의

미래 청사진을 대규모 전시를 통해 선

보이며현대차그룹이꿈꾸는미래세상

을그려낸다는계획이다.

현대차그룹은 9일부터 12일까지(현

지 시간)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

개최되는 CES 2024에 ▲현대차 ▲기아

▲현대모비스 ▲슈퍼널 ▲제로원 등 5

곳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

련해참가한다고8일밝혔다.

이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처음으로

CES에 참가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

전시로, 그룹을 대표하는 주력 계열사

인현대차와기아양사는 2019년이후 5

년만에다시CES에함께나선다.

현대차그룹이 마련한 CES 2024 전시

공간의 전체 면적은 6천437㎡ 규모로,

국제축구연맹이규정한국제경기규격

의축구장1곳의크기와맞먹는다.특히

주요 전시관과 전시물은 참가회사뿐만

아니라,현대차그룹의다양한계열사가

함께 협력해 완성했다는 점에서 이번

대규모참가의의미는더욱크다.

현대차그룹은 연구소 등을 포함해 1

천명에 육박하는 그룹 임직원을 CES

참관단으로 보내 그룹 비전을 생동감

있게 내부에 공유하는 한편, 글로벌 유

력 기업들이 선보이는 인공지능, 모빌

리티 등 혁신 기술을 확인하며 또다른

신성장동력을발굴해나갈계획이다.

현대차는 8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

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‘현

대차 CES 미디어데이 행사’와 9-12일

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마련되는

CES 2024 전시 부스에서 ‘수소와 소프

트웨어로의 대전환 : Ease every way’

를 주제로 인간 중심의 미래 청사진을

제시한다. 구체적으로 일상의 모든 순

간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한 ‘수소 에너

지’와 ‘소프트웨어’의대전환에대해발

표한다.

현대차는‘소프트웨어로의대전환’과

관련해서는, 이동의 혁신을 넘어 소프

트웨어와인공지능(AI)을기반으로사

람,모빌리티,데이터,도시를연결해사

용자중심의최적화된생태계를구축하

기위한현대차그룹의소프트웨어전략

과미래변화상을소개할계획이다.

현대차는글로벌유튜브채널을통해

‘현대차CES미디어데이행사’등 CES

2024 주요 발표 및 현장을 생중계하며

혁신 기술과 현대차의 비전을 더 많은

이들과공유할계획이다.

기아는2021년회사로고변경을포함

해 전사적인 변화를 추진한 ‘브랜드 리

런치(Brand Relaunch)’이후처음이자,

2019년 이후 5년 만에 CES에 참가한다.

기아는미디어데이행사와전시를통해

‘준비된기아가보여줄,모두를위한모

빌리티’라는 주제로 PBV 비전을 제시

한다. 기아 역시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

서주요발표를생중계한다.

기아는이번CES2024를통해PBV의

개념을 ‘차량그이상의플랫폼(Platfor

m Beyond Vehicle)’으로 새롭게 정의

하고, 고객 중심의 토탈 모빌리티 솔루

션에 대해 발표한다. 현대차그룹의 ‘소

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’ SDV 전

략과 연계해 SDV 기반의 PBV 콘셉트

모델을선보일예정이다. /임채만기자

현대차그룹CES총출동…모빌리티청사진제시
현대차·기아등역대최대규모전시공간마련

축구장 1곳크기…임직원 1천명참관단보내

기아 AutoLand광주가 2023년 역대

연간최대생산을달성했다.

기아 AutoLand광주는 2023년 연간

내수 18만7천968대, 수출 35만3천132대,

총생산54만1천100대를기록해설립이

래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고 8일

밝혔다.

2023년 기록한 54만1천100대는 지난 2

014년 53만8천896대, 2015년 53만3천483

대를 생산해 2년 연속 50만대를 기록한

이후 3번째로 연간 생산 50만대를 돌파

한 기록으로 기아 AutoLand광주는 20

14년 이후 9년만에 역대 최대 생산을 경

신했다.

글로벌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

으로스포티지,셀토스,봉고트럭등인

기차종의 판매호조가 기아 AutoLand

광주의 2023년 역대 최대 생산실적을

견인했으며, 2022년 생산실적인 내수 1

6만8천165대,수출30만4천314대,합계4

7만2천479대와 비교해 내수 약 11.8%,

수출약16%,합계14.5%증가했다.

2023년 기아 AutoLand광주 차종별

로는 셀토스 16만4천973대,스포티지20

만5천230대, 봉고트럭(EV포함) 10만1

천430대, 쏘울(EV포함) 6만5천627대,

기타(군수,버스)3천840대를기록했다.

기아 AutoLand광주의 대표 차종이

자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선풍적인

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포티지의 누

적생산도 2023년 10월 300만대를 돌파

했다.

스포티지는 혁신적인 디자인, 높은

품질 수준과 성능으로 전 세계 고객들

에게 꾸준하게 선택받는 기아 대표 차

종으로 2011년 12월 누적생산 100만대

를 돌파했으며, 2017년 8월 200만대 생

산을 돌파한 후 6년 2개월 만인 2023년 1

0월 300만대를 돌파했으며 2023년 12월

까지 총 304만9천892대를 생산했다.

/임채만기자

기아광주공장지난해54만대생산 ‘역대최대’

기아AutoLand광주가스포티지,셀토스,봉고트럭등인기차종의판매호조에힘입어2023년역대최대생산실적을기록했다. <기아제공>

9년만에기록경신…스포티지등인기차종판매호조

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

규제가강화된다.

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(KA

MA)가8일정리해발표한‘2024년부터

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’에 따르면

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, 택

배 화물차량,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

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. 지난

1일이후새롭게구매하는차량부터적

용됐다.

또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

균연비및온실가스기준도강화됐다.

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.4㎞에서 25.2

㎞로,평균온실가스는㎞당95ｇ에서9

2ｇ으로각각변경됐다.

차량안전과관련해서는올해 12월 1

일부터승용차소화기설치및비치의

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

으로확대된다.

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

강화하고,기둥측면충돌안전성및고

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

확대한다.

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

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

야한다.이는지난1일부터시행됐다.

아울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

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

환급이연장된다.배기량1천㏄미만의

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·경유에

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한도는연간30만원이다.

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

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

일종료된다. /연합뉴스

어린이통학버스븡택배화물차량경유차사용못한다

올해달라지는車제도…환경·안전규제강화

기아 EV9(사진)이 자동차 시장 최대

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시장에서 최고

의자리에올라섰다.

기아는 4일(현지시각) 미국 미시간

주폰티악M1콩코스에서열린‘2024북

미 올해의 차(NACTOY, The North A

merican Car, Truck and Utility Vehicle

of the Year)’ 시상식에서 EV9이 유틸

리티부문(이하 SUV부문) ‘북미올해

의차’로최종선정됐다고8일밝혔다.

기아는이번EV9수상으로2020년텔

루라이드, 2023년 EV6에 이어 5년간 3

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

영예를 누렸다.

특히기아는북미올해의차수상차

종모두가SUV로,자동차시장의최대

격전지인미국에서도지속성장중인S

UV시장에서글로벌 ‘SUV 명가’위상

을더욱공고히했다.

또한 지난해와 올해 전기차 전용 플

랫폼 E-GMP기반의 전기차인 EV6와

EV9이 연이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

돼 우수한 전기차 상품 경쟁력을 인정

받아그의미를더했다.

2024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는

기아 EV9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코나,

제네시스 GV70전동화 모델 등 총 3개

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치열한 접

전끝에EV9이최종선정됐다.

북미올해의차심사위원단은EV9을

‘웅장하고 담대한 디자인과 혁신적인

상품성을모두갖춘차’로평가했다.

EV9이 2024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

며한국자동차는최근 6년간다섯번수

상이라는기록을달성했다.한국자동차

의북미올해의차수상은이번이8번째

다.2009년현대차제네시스세단(BH), 2

012년현대차아반떼,2019년제네시스G

70, 현대차 코나, 2020년 기아 텔루라이

드,2021년 현대차 아반떼,2023년 기아 E

V6가선정된바있다. /임채만기자

기아EV9, 북미올해의차선정

SUV부문2년연속수상

CMYK


